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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 j e c t i v e 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aytime sleepiness-related factors, including
sleeping patterns and daytime activities, in shift and non-shift workers.

Methods: One hundred and twenty two shift workers, and two hundred and fifty four non-shift work-
ers, were selected and identified in terms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tenur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religion. Screening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ESS) for evaluation of daytime sleepiness, the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 for fatigue,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for sleep-
ing patterns. 

R e s u l t s: The shift worker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sleep disturbance and higher
fatigue scores compared with the non-shift workers (all p<0.01). The prevalence of daytime sleepiness
was higher in the shift workers (19.7%) than the non-shift workers (10.6%) (p<0.05). The significant
daytime sleepiness-related factors were found to be shift work, tenure and difficulties in falling back to
sleep once woken (p<0.05). Shift work was prov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workers aged less than 40
years (p<0.05). However, this association was not evident in workers aged 40 years and over.

Conclusions: The shift worke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daytime sleepiness com-
pared with the non-shift workers.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ne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leeping
and fatigue management programs for shift workers in order to improve working efficiency and control
safety accidents during shif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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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무시간의 변경(shift work)이란 전통적인 정규 근무

시간으로 알려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하루 8시

간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함을 말하는 것으로,

주 근무시간이 이른 아침, 늦은 오후, 또는 밤일 수 있다

(Kim, 2002). 현대사회에서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늘어

남에 따라 이러한 야간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에서 교

대근무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전체 근

로자의 1 9 . 6 %가 근무시간의 2 5 %를 야간근무에 종사하

고 있고,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15~20%, 개발도상국의

경우 1 5 ~ 3 0 %가 교대근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LaDou, 1997). 우리나라의 경우 2 0 0 4년도에 5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 3 , 8 8 4개소 사업장에서 1 9 . 6 %가 교대근무를 하

고 있었다(Ministry of Labor, 2004).

교대근무는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각성 기능의 저하로

근로자 자신 및 그들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고나 작동 실수의 가능성이 생기며, 장기

적으로는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의 건

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1996). 특히 교대

근무로 인한 생리적 기능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건강장애는 수면 문제이다( O n g와 Kogi, 1990).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장애는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일주

기 리듬들의 조절장애, 또는 수면 부족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원인 모두에 의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수면장애 또

다른 원인으로 주요 관련요인은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에

집을 자주 비우게 되고, 피로감, 우울감, 그리고 낮에 잠

을 자야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가정생활의 장애이다

(Yang, 2001). 

주간 졸림증은 수면 습관, 수면 박탈, 그리고 야간작업

등과 관련되며 폐쇄성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의

주요 증상이다(Kryger 등, 2000). 빈도가 높거나 과도

한 주간 졸림증은 졸림증의 정의, 측정방법, 대상군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유병율이 일반인구의 6 . 7 %

(Hublin 등, 1996)에서 1 7 . 6 % ( H y p p a와 K r o n h o l m ,

1 9 8 7 )이며 특히 청소년과 노인에서 빈도가 더 높다

(Asplund, 1996). Broughton 등( 1 9 8 1 )에 의하면 과

도한 졸림증을 가진 환자의 반수가 교통사고와 직업재해

를 겪었고 일부는 졸림증으로 인하여 실직했다. 다른 연

구들도 과도한 졸림증과 교통사고,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을 보고하였다(Findley 등, 1995). 이 외에도 주간졸림

증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들

이 있다(Leiter 등, 1985; Carskadon, 1990; Roehrs

등, 1995). 

주간 수면과다증(excessive sleepiness disorders)의

평가는 낮 시간의 기능에 대한 조사로 시작된다. 임상의

는 환자에게 따분하거나 계속 앉아 있을 상황 중 잠이 가

장 잘 올 가능성이 있을 때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하

루 중 각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야 한다( Y a n g ,

2001). 낮 시간 각성도의 정도를 묻는 정량화된 주관적

인 평가도구로 스텐포드 졸림증 척도(Stanford sleepi-

ness scale)(Hoddes 등, 1973)와 Epworth 졸림증 척

도(Epworth sleepiness scale)(John, 1991)가있다.

근무 중 과도한 주간 졸림증은 생산성 저하와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적 정

보는 부족한 실정이다(Johns 과 Hocking, 1997). 특히

교대근무의 경우 생체시계 혼란 때문에 주간 졸림증은 더

욱 빈번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교대근무자의

주간 졸림증은 출퇴근 또는 근무 중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근무 중 업무능률을 저하시

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에 의한 생체시계 혼란에

의한 영향의 하나로 주간 졸림증과 피로도를 비교대 근무

자와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교대주기 중 밤조 근

무이후 아침조로 이동한 근무자의 수면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이들 근무자의 피로감 또는 졸림 정도를 평

가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근무자의 낮졸림증 정도를 평

가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 공기업에 근무하는 남자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남자근로자중 교대근무자가 1 4 9 9명, 비교대

근무자가 1 9 1 7명으로 이중 본 연구를 위해 교대근무자

3 0 0명, 비교대근무자 3 0 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설문

조사결과 자료가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비교대근무자 2 5 4명과 교대근무자 중 낮근무 중인 아침

조 1 2 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비교대근무자

는 최근 1년 이상을 평일은 9시부터 1 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 하였다. 교대근무자는 1일 6개조로 운영되고 있

었는데 매일 각기 아침조, 오후조, 저녁조, 휴무조, 교육

조, 일근조로 배치되었다. 교대근무는 4조 3교대로 아침

조는 8시부터 1 6시까지, 오후조는 1 6시부터 2 3시까지,

저녁조는 2 3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며 나머지 1조는

휴무로 빠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계속 쉬지 않고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특수 업무와 순환일정상 교육조 및

일근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연

간 근무일정을 보면 교대근무는 아침조 4일 근무 후 1일

휴무, 오후조 4일 근무 후 1일 휴무, 저녁조 4일 근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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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휴무의 순서로 일정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교대근무일

정을 6 4일 동안 4회 순환하게 된다. 64일간의 교대근무

일정이 지나면 2 8일간 일근을 한 후 다시 위와 동일한 방

법으로 교대근무일정을 4 8일 동안 3회 순환하게 된다.

4 8일간의 교대근무 일정이 지나면 2 8일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대근무자는 이러한 1 6 8일간의 과정을 지속적으

로 반복하는 근무일정을 갖게 된다. 밤 근무는 년 간 5 6 -

6 4일을 근무하고 있었다.

2. 연구 방법

2 0 0 4년 6월 중 연구원이 해당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리

자들과 연구추진 간담회를 가진 후, 2004년 1 2월 1 3일부

터 2 0 0 5년 2월 2 8일까지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대근무자는 밤조 근

무이후 아침조에 배치된 근무자들로서 아침조 근무기간동

안의 수면양상 및 피로도와 주간 졸림증을 알아보기 위하

여 아침조 4일째에 근무 중 동의를 얻어 오후 2시부터 6

시경 사이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비교대근무자도 동일

한 시기의 오후에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본 조사

의 목적과 설문지 기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일반적

사항, 수면습관, 주간 졸림증, 피로도를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한 후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설문지의 항목 중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총 근무기간, 결혼상태, 교육정도, 종교등을 조사하였다.

근로자의 수면양상은 1 9 7 9년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이하 N I O S H )에서

개발한 설문서(Patricia, 1992)의 한글번역판을 이용하

여 L e e와 C h u n g ( 1 9 9 5 )이 사용한 것으로 평균수면시간,

수면시간에 만족,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수면 중 잠을

깨는 횟수, 잠에서 깨었다 다시 잠들기가 힘든지의 여부,

자고 일어난 후 개운한지의 여부 작업 중 피곤하거나 졸

리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졸리운 정도의 평가는 L e e ( 2 0 0 3 )가 번역한 E p w o r t h

졸림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이하 E S S )를

사용하였다.  ESS는 8가지 상황 1) 앉아서 독서 할 때,

2) 텔레비전을 볼 때, 3) 공공장소에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을 때, 4) 한 시간 이상 계속 운행중인 차속에 승객으

로 있을 때, 5)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있을 때, 6) 앉

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7) 술을 마시지 않고 점심 식

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8) 차를 타고 수분 동안 교

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혀 졸리지 않다’는 0점,

‘조금 졸리다’는 1점, ‘상당히 졸리다’는 2점, ‘매우 많

이 졸리다’는 3점으로 하여 합계 2 4점으로 총점을 계산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E S S총점이 1 0점에서 2 4점까지는

졸림증 환자군으로 하고, ESS 9점 이하군은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Bloch 등, 1999).

피로도 측정은 Schwartz 등( 1 9 9 3 )에 의하여 개발된

2 9개 항목을 C h a n g ( 2 0 0 0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

발한 1 9문항 으로 수정한 다차원 피로척 도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이하 M F S )를 사

용하였다.  MFS의 점수는 1 9개 문항(전반적 피로도, 일

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로) 총점은 1 3 3점으로, 산정

방식은‘전혀 아니다~보통이다~매우 그렇다’로 1 - 2 - 3 -

4 - 5 - 6 - 7로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수면

상태변수를 교대근무 여부와 교차분석하여 빈도, 백분율

을 구하였으며, 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검정

(Chi-Square Test)을 하였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잠을 깬 횟수, 총 잠자는 시간, 피로도 그리고 주간 졸림

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교대근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기위해 t -검정( t - t e s t )을 실시하였다. 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주간 졸림증 정도도 변수를 교차분석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주간 졸

림증 유병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검정을 하였다.

또한 주간 졸림증 관련 요인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교대군과 비교대군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교대근무군(아침조; 이하 교대

군) 122명, 비교대근무군(이하 비교대군) 254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두군 모두 3 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평균 연령은 비교대군이 3 8 . 0세이며, 교대군은

3 6 . 3세였다.

근무기간을 보면 비교대군은 2 0년 이상인 경우가

3 3 . 1 %로 가장 많았고, 교대군은 3 ~ 1 0년인 경우가

3 8 . 4 %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대군과 교대군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교대군 평균

1 4 . 0년이고 교대군 1 1 . 6년이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비교대군에서 11.0%, 교대군에서 1 8 . 0 %로 두군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를 보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대군에

서 78.7%, 교대군에서 7 7 . 9 %를 차지하였고, 종교 상태

손경현 등·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성인 남성의 주간 졸림증과 피로도 - 4조 3교대의 빠른 교대주기에서 -



를 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가 비교대군에서 42.1%, 교대

군에서 4 4 . 3 %를 차지하였다(Table 1).

2. 교대군과 비교대군의 수면 상태

교대군과 비교대군의 수면양상을 비교한 결과, 자리에

누워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비교대군은 2 3 . 3

분, 교대군은 1 7 . 9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특히‘자리에 누워 4 0분 이상 걸린다’고 호소

한 비율이 비교대군이 4.4%, 교대군 1 1 . 5 %로 나타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 . 0 5 ) .

수면 중간에 깨는 횟수를 보면 비교대군 0 . 9회, 교대군

1 . 5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잠자는 동

안 2회 이상 잠에서 깬다’고 호소한 비교대군의 비율은

18.0%, 교대군은 4 6 . 7 %로 교대군이 높은 호소율을 보

였으며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 < 0 . 0 5 ) .

주간작업 시 퇴근 후 집에서 취하는 평균 수면시간을

보면 비교대군은 6 . 6시간, 교대군은 7 . 0시간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 . 0 5 ) .

‘하루 동안 수면횟수’, ‘당신은 수면 중 잠을 깨었을

때 다시 잠들기가 힘듭니까?’, ‘당신은 잠을 잘 잡니까?’

에서 비교대군과 교대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 . 0 5 ) .

‘당신은 보통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십니까?’에

서“예”라고 대답한 비교대군은 0 . 8 %이고, 교대군은

1 . 6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Table 2).

3. 교대군과 비교대군의 졸림증과 피로도

교대군과 비교대군의 졸림증과 피로상태의 비교 결과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거나 졸리는 것을 느낍

니까?’와‘작업 중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업이 끝난 후에는 얼마나 자주 피곤함을

느끼거나 졸립습니까?’에서는 비교대군과 교대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3). 

교대군의 주간 졸림증과 피로도를 비교대군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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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 N(%)

Characteristics
Non-shift workers Shift workers

p-value
(n=254) (n=122)

Age(year)

< 30 029 (11.4) 27 (22.1)

30~39 126 (49.6) 56 (45.9) 0.138

40 ≤ 099 (39.0) 39 (32.0)

Tenure(years)

< 3 032 (12.6) 27 (22.1)

3~10 080 (31.5) 45 (36.9)
0.003

11~20 058 (22.8) 22 (18.0)

20 < 084 (33.1) 28 (23.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028 (11.0) 22 (18.0)

College graduation 053 (20.9) 14 (11.5)
0.201

University graduation 148 (58.3) 81 (66.4)

Graduate school graduation 025 (09.8) 05 (04.1)

Marital status

Unmarried 032 (12.6) 15 (12.3)

Married(living together) 200 (78.7) 95 (77.9) 0.931

Married(limited divorce) 022 (08.7) 12 (09.8)

Religion

Christianity 054 (21.3) 23 (18.9)

Catholicism 043 (16.9) 15 (12.3)

Buddhism 043 (16.9) 27 (22.1) 0.416

None 107 (42.1) 54 (44.3)

Others 007 (02.8) 03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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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연령 보정을 하여 실시한 결과 주간 졸림증의 평균

점수는 비교대군이 4 . 9점이고, 교대군이 6 . 8점으로 나타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연령대

별로는 교대군의 경우 3 0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4).

피로도 정도는 비교대군 6 2 . 7점이고, 교대군은 7 0 . 5점

으로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5), 피로도 정도 평균은 6 5 . 2점이었다. 연령대에

손경현 등·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성인 남성의 주간 졸림증과 피로도 - 4조 3교대의 빠른 교대주기에서 -

Table 2. Sleep conditions of study subjects Unit : Mean±SD or N (%)

Characteristics
Non-shift workers Shift workers  

p-value
(n=254) (122)

Sleep onset latency (min) 17.91±12.38 23.29±17.38 0.003

Number of awakenings 0.86±0.94 1.52±1.27 0.000

Total sleep time (hours) 6.58±1.10 6.95±1.15 0.006

Sleep time in a day

Only one time 213 (83.9) 015 (12.3)

Over two times 034 (13.0) 013 (10.7) 0.000

Irregular 007 (02.8) 094 (77.0)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Never 120 (47.2) 021 (17.2)

Sometimes 113 (44.5) 068 (55.7)
0.000

Frequently 018 (07.1) 029 (23.8)

Always 003 (01.2) 004 (03.3)

Quality of sleep

Excellent 104 (40.9) 021 (17.2)

Good 097 (38.2) 042 (34.4)
0.000

Pair 039 (15.4) 037 (30.3)

Bad 014 (05.5) 022 (18.0)

Use of hypnotic drug 002 (00.8) 002 ( 1.6) 0.264

Table 3. Fatigue or drowse of study subjects Unit : N (%)

Characteristics
Non-shift workers Shift workers  

p-value
(n=254) (n=122)

Fatigue or drowse in the morning

Never 073 (28.7) 08 (06.6)

Sometimes 119 (46.9) 54 (44.3)
0.000

Frequently 036 (14.2) 44 (36.1)

Always 026 (10.2) 16 (13.1)

Fatigue or drowse during the work

Never 085 (33.5) 12 ( 9.8)

1~2 times a month 082 (32.3) 44 (36.1)

1 time a week 049 (19.3) 37 (30.3) 0.000

2~3 times a week 032 (12.6) 24 (19.7)

over 4 times a week 006 (02.4) 05 (04.1)

Fatigue or drowse after the work

Never 079 (31.1) 07 (05.7)

1~2 times a month 086 (33.9) 41 (33.6)

1 time a week 046 (18.1) 33 (27.0) 0.000

2~3 times a week 037 (14.6) 29 (23.8)

over 4 times a week 006 (02.4) 12 (09.8)



서도 3 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못하였다(p>0.05)(Table 4).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간 졸림증 유병률

Epworth Sleepiness Scale로 측정한 점수가 1 0점 이

상인 경우를 주간 졸림증 증상자로 정의할 때, 비교대군

의 주간 졸림증 유병률은 1 0 . 6 %였고, 교대군 1 9 . 7 %로

교대군이 유의하게 더 높은 유병률이 보였다( p < 0 . 0 5 ) .

연령대에서 유병률은 3 0대에서 비교대군 11.9%, 교대

군 2 5 . 0 %로 교대군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p < 0 . 0 5 ) ,

3 0세 미만과 4 0세 이상에서도 교대군이 비교대군보다 유

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하였다

( p > 0 . 0 5 ) .

근무기간에서 주간 졸림증의 유병률은 3년 미만,

3 ~ 1 0년, 11~20년, 21년 이상 모두에서 교대군이 비교

대군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

다(p>0.05)(Table 5).

5. 주간 졸림증 관련 요인

주간 졸림증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교대근무 여부, 근무기간, 수면 중 잠

을 깨었을 때 다시 잠들기 힘들다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파악되었다(p<0.05)(Table 6). 주간 졸림증에 대해 교대

근무와 연령변수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층을

4 0대 미만과 4 0대 이상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4 0대 미만에서는 교대근무 여부가 유의한 변인

( p < 0 . 0 5 )이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7).

고 찰

교대근무자들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증상호소 중

수면은 중요한 관심사인데 1 9 9 1년도 B i o l o g i c a l

r h y t h m s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노동자의 약 2 0 %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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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values＊ of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and the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by age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Non-shift workers p value Shift workers  

p value
(n=254) (n=122)

ESS†(24score) Mean .4.85 ± 0.22 6.78 ± 0.32 0.000 

Age(years)  < 30 .3.79 ± 4.27 6.96 ± 2.67

30~39 .4.84 ± 3.64 0.190 7.46 ± 3.02 0.026

40 ≤ .5.18 ± 3.32 5.64 ± 3.79

MFS‡(133score) Mean 62.67 ± 1.69. 70.52 ± 2.43.. 0.001

Age(years)  < 30 50.69 ±34.49 71.37 ± 20.86

30~39 63.60 ±29.10 0.054 74.41 ± 23.63 0.116

40 ≤ 64.99 ±26.23 64.36 ± 23.92

＊Values are the age adjusted mean ± s.e.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MFS ; 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Table 5. The prevalence of day time sleepiness* by age and tenure Unit: %

Characteristics
Non-shift workers Shift workers p-value

(n=254) (n=122)

Age(years)

< 30 10.3 14.8 0.613

30~39 11.9 25.0 0.026

40≤ 09.1 15.4 0.285

Tenure(years)

< 3 09.4 14.8 0.520

3~10 15.0 24.4 0.191

11~20 10.3 18.2 0.344

20< 07.1 17.9 0.099

Total 10.6 19.7 0.017

*Epworth sleepiness sca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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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일정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집계된다. 야간 근무시간

에 일하는 사람들 중 7 5 %는 매일 밤 졸음을 경험하며,

실제로 2 0 %는 교대 근무시간 중에 주기적으로 잠에 든다

고 추정된다(Akerstedt, 1992). 역학 연구들은 교대근

무자들의 약 2 5 % (혹은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5 % )가 어

느 정도 교대근무 비적응 증후군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Gordon 등, 1986). Rutenfranz와 K n a u t h ( 1 9 8 8 )는

교대작업자들의 수면장애에 대한 불만율은 9 5 %로 주간

작업자의 4 0 %에 비해 높은 불만율을 보고하였다. 

수면시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교대군 간호사

와 비교대군 약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 1 9 9 8 )의 연

구에서는 교대근무군의 수면시간은 평균 6 . 8±1 . 5시간으

로 낮근무군의 6 . 5±1 . 0시간보다 길었다. 본 연구에서도

교대군들의 수면시간은 7 . 0±1 . 2시간, 비교대군의 수면

시간은 6 . 6±1 . 1시간으로 교대군들의 수면시간이 다소

길게 나타났다. 한편 수면장애에 대한 분석결과 자리에

누워 4 0분 이상 걸린다고 호소한 비율, 잠자는 동안 2회

이상 잠에서 깬다고 호소한 비율, 잠을 깨었을 때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고 호소한 비율, 일주일에 2일 이상 작업

중 피곤하거나 졸린다고 호소한 비율 등이 교대근무군이

비교대근무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조사 되었다. 이는

L e e와 C h u n g ( 1 9 9 5 )의 자동차공장 교대작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식품제조공정의 근로자 1 0 0 0명

을 대상으로 한 S m i t h와 C o l l i g a n ( 1 9 8 2 )의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교대근무군의 수면장애 현상은 일주기 리

듬들의 조절장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8시간 교

대근무는 여러 일주기 생체리듬들과 함께 수면-각성 일정

이 갑자기 동시성을 상실하게 되며, 일주기 생리가 동시

성을 잃게 되면 잠들기 어렵게 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

지 않고, 자주 깨고, 수면시간도 짧아진다는 사실과 관련

이 있다. 생체리듬과 동시성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로 활

동하게 되면 일주기 생체리듬들의 진폭이 낮아지게 되고,

체온도 하루 중 변동이 적다. 이런 현상들은 만성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Yang, 2001).

또한 이런 사람들은 수면장애와 관련해서 만성적인 피

로감을 호소하고, 나른해하고 일터에서 졸게 된다. 이들

은 사고가 많고 집중과 관련되는 실수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Yang, 2001). 본 연구에서 피로도 측정도구인

M F S점수는 비교대군이 6 2 . 7±1 . 7점, 교대군은 7 0 . 5±

2 . 4점으로 교대군이 높게 조사되어 이는 교대군의 일주기

생체리듬과 수면-각성 일정이 동시성 파괴로 피로도가 쌓

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간 졸림증은 야간수면의 완전, 부분적 박탈에 의해

주간 졸림증이 증가한다( C a r s k a d o n과Dement, 1982).

그리고 Roehrs 등( 1 9 9 6 )에 따르면 정상인에서 수면시간

을 증가시켰을 때 주간 졸림증은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

Epworth 졸림증 척도로 측정한 점수가 1 0점 이상인 경

우를 주간 졸림증 증상자로 정의할 때, 비교대군의 주간

졸림증 유병률은 1 0 . 6 %였고, 교대군은 1 9 . 7 %로 교대군

이 유의하게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이것은 8시간 교

대근무가 일주기 생체리듬과 함께 수면-각성 일정이 갑자

기 동시성을 상실하게 되며 일주기 생리가 동시성을 잃게

되어 교대군의 가장 흔한 호소로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 비교대군에 비

해 자는 시간이 길어도 주간 졸림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손경현 등·교대근무 여부에 따른 성인 남성의 주간 졸림증과 피로도 - 4조 3교대의 빠른 교대주기에서 -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ected variables for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Dependant variable Independant variables B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Constant 5.094 - 0.000

ESS†
Shift work 1.051 0.308~1.794 0.006

Tenure -0.002 -0.003~-0.001 0.000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1.941 0.951~2.932 0.000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ected variables for the Epworth sleepiness scale in  workers aged less than 39 years and

workers aged more than 40 years

Dependant 
Independant variables

Age < 40 Age ≥ 40

variable B 95% Confidence Interval B 95% Confidence Interval

ESS† Constant 5.040 - -5.101 -

Shift work 1.751 -0.794~2.708 -0.276 -1.446~0.893

Tenure 0.001 -0.005~0.008 -0.002 -0.003~-0.001

Difficulty in falling asleep 1.559 -0.313~2.806 -2.468 -0.847~4.089-

†ESS ; Epworth sleepiness scale



Epworth 졸림증 척도의 평균이 본 연구에서는 5 . 5±

3 . 6점으로 조사되어 L e e ( 2 0 0 3 )의 6 . 8±3 . 2점 보다 다소

낮은 점수이나 호주의 J o h n s와 H o c k i n g ( 1 9 9 7 )의 4 . 6

±2 . 8점, 영국의 Parkes 등( 1 9 9 8 )의 4 . 5±3 . 3점 보다

높은 점수로 나왔다. 또한 졸림증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의과대학생은 9 . 6±3 . 2점이었으며( L e e ,

2003), 영국의 Gus 등( 2 0 0 2 )의 보고에 의하면 정상군,

혈압약을 복용하며 정상유지군, 고혈압군이 각각 4 . 7±

3 . 9점, 6.0±4 . 8점, 7.0±5 . 7점으로 차이가 났다. 그리

고 비교대군과 교대군으로 나누어 조사한 K i m과

K i m ( 1 9 9 8 )의 보고는 대조군 6 . 9±3 . 0점, 교대근무군

8 . 7±3 . 0점으로 교대군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연

구도 비교대군은 4 . 9±0 . 2점이고 교대군은 6 . 8±0 . 3점으

로 교대군이 높은 점수로 나왔다. 이는 수면장애가 의심

되지 않는 정상인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건강의 정도

또는 수면습관 등에 의해 졸림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간 졸림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대근무 변수는 4 0대 미만

에서만 유의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연령군에 따른 이러

한 차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교대근무에 대한 적응이 강화

되어 교대근무가 주간졸림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

문일 수 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의 이직률이 높다면 건

강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에 의한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대근무자의 이직율이 높은 경

우 4 0대 이상의 교대근무자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근로자

만 남게 되어 주간 졸림증 점수에 있어 비교대근무자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단면연

구로서 이러한 건강 근로자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제한

점을 갖는다.

수면장애가 의심되지 않는 일반인에서도 주위 환경적인

요인이나 건강의 정도 또는 수면습관에 의해 졸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는

특히 일주기 리듬들의 조절장애로 주간 졸림증 유병률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업무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대근무 시 수면

관리, 피로도 관리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적: 근무 중 과도한 주간 졸림증은 생산성 저하와 사

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

적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근무자

와 비교하여 교대근무자의 수면상태와 주간 졸림 증상 보

유정도를 비교 평가하고 주간 졸림증 관련요인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방법: 일 공기업의 교대근무자 1 2 2명, 비교대근무자

2 5 4명을 대상으로 연령, 총 근무기간, 교육수준, 결혼상

태, 종교 등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근로자의 수면양

상은 N I O S H에서 개발한 한글 번역판 도구, 주간 졸림

증은 Epworth 졸림증 척도 도구 그리고, 피로도는 다차

원 피로척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수면양상을 보면 교대군이 비교대군에 비해 수면

장애에 대한 호소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또한

피로도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p<0.01). Epworth 졸

림증 척도로 측정한 점수가 1 0점 이상인 경우를 주간 졸

림증으로 구분할 때, 그 유병률은 비교대군이 10.6%, 교

대군은 1 9 . 7 %로 교대군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p < 0 . 0 5 ) .

주간 졸림증과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교대근무 여

부와 근무기간 그리고 수면 중 잠을 깨었을 때 다시 잠들

기 힘들다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p < 0 . 0 5 ) .

연령층을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 0대 미만

에서는 교대근무 여부가 유의한 변인( p < 0 . 0 5 )이었지만,

4 0대 이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교대군의 주간 졸림증 유병률은 비교대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따라서 교대근무 시 업무능률 향상과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대근무자에 대한 수면관리, 피로도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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